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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experience and meaning of falls among care workers caring for the 
elderly.

Methods: The participants comprised 10 care worker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South Korea. The data collection period 
was from September to November 2020, and the data were obtained through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content analysis method of qualitative research. The main interview questions were as follows: First, in the event 
of a fall, “can you tell us about your experience and how you dealt with the fall?; second, “can you tell us about your role and 
the role of family members or the center that manages falls that occur outside of nursing visits.”, third, “can you tell us about the 
difficulties in managing falls based on your experience?”, and fourth, “how are falls that occur during nursing visits managed?”

Result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xperiences of nursing care workers of falls while caring for elders in their homes, five 
main themes were derived. These were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at home, understanding possible emergency 
situations, providing caring services, minimizing physical harm, and delivering clear information.

Conclusion: A significant finding of this study was that care workers who visit and provide care to elders at home confirmed 
the need for standard guidelines on appropriate responses in the event of a fall at home and the importance of managing 
emergencies arising from falls among elders at home. These results highlight the need for the development of emergency response 
education programs, such as programs on fall care among nurses and care workers who provide care to the elderly, and for 
enhanced understanding of the fall risk of elders who live at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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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국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기대수명 연장과 출산율 

감소 등의 영향으로 빠르게 증가하여 2021년 16.5 %, 
2030년 25.0 %, 2036년에는 30.5 %를 차지할 것으로 예

상된다(KOSIS, 2019). 이는 국내 여성의 기대수명은 86
세이고, 남성의 기대수명은 80세인 것을 고려하면 노년

을 보내는 기간이 더욱 길어짐을 의미한다(KOSIS, 
2019). 국내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노인들은 대부분 

지역사회 가정에 거주하는 재가노인으로(Hwang 등, 
2019) 최근에는 보호자가 없는 독거노인과 노인부부의 

응급의료센터 방문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 
Park, 2014). 

특히, 국내 낙상률을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는 19.4 %, 
남성은 11.2 % 경험하였고, 65~69세에서는 12.2 %, 
80~84세에서는 20.5 %, 85세 이상의 연령에서는 22 %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낙상률이 증가하였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와 독거노인인 경우, 학력이 낮을수록 낙상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KOSIS, 2018). 낙상을 경험한 노

인들의 20~30 %는 고관절 골절, 두부손상 등으로 고령

과 기저질환으로 인한 이차적인 합병증이 발생되어 사

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는 중요하

다(Evans 등, 2015; Jung 등, 2018). 국내의 낙상으로 인한 

사망은 60세 이상 환자의 약 2 %에서 발생하며 사망원

인은 뇌출혈 등의 머리 손상이 40.3 %로 가장 많고, 엉
덩이 및 넙적다리 손상은 23.3 %, 허리뼈 또는 골반 손

상은 10.9 %로 나타났다(Kim 등, 2018).
노인들의 낙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부정적인 경우와 낙상에 대한 두려움, 
만성질환 여부 및 복용하는 약물이 많을수록 높고, 시력 

문제, 보행장애, 하지 근력 감소, 인지지능저하와 같은 

요인들이다(Kim, 2017; Yeom, 2020, Lee 등, 2018). 이와 

같이 노인의 낙상발생은 신체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Leonhardt 등, 2020). 노인들의 

경우는 낙상이 발생된 후 응급처치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합병증 발생과, 생명 및 예후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치지 때문에(Kim, 2019) 지역사회 재가노인들의 경우는 

낙상위험평가 및 고위험군의 모니터링은 필수적으로 고

려되어야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Ju & Lee, 
2018; Sato 등, 2012). 또한, 낙상은 낙상 전 상태의 파악

과 낙상이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넘어졌는지에 따라 환

자의 상태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낙상에 대한 적절한 

대처와 관리가 필요하다(Lee 등, 2019). 
 재가노인의 낙상은 주로 낯선 공간보다 평소 생활하

는 공간에서 일어나며(Shin & Kim, 2017) 낙상이 발생하

였을 때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거나, 넘어져서 다친 

곳이 너무 아프지만, 치료비가 없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hin & Kim, 2017). 낙상은 신

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회복이 되었더라도 노인의 경우 

자신감 결여와 우울을 초래할 수 있고, 스스로 활동을 

제한하여 더욱 낙상의 위험성을 높인다(Park & Shin, 
2019). 낙상 예방을 위해서는 환자의 연령과 질병, 신체

장애 유무 및 기동성, 약물 복용 여부를 포함하고, 보행

을 위한 보조기구 사용, 바닥 환경 및 장애물 관리와 같

은 환경관리를 포함한다(Kim 등, 2013). 또한 낙상고위

험 환자들에게 낙상예방프로그램을 적용하였을 때 낙상

관련 지식과 낙상 예방행위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

다(Shim & Kim, 2019).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

는 주로 병원이나 노인요양 시설기관에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재가노인의 경우 가정에서 발생된 낙

상에 대한 상황과 대처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재가노인 중 노화, 질병,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요양보호사들이 장기

요양보험제도에 따라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직접적인 돌

봄을 제공하고 있어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Lim, 2018). 낙상에 대한 과거력과 낙상위험평가에 따른 

중재는 낙상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고, 낙상 당시 주변인 

진술을 포함한 상황설명, 대상자의 낙상 위험요인, 동반

질환, 기능평가, 환경 위험요인 평가가 포함되는 것은 중

요함에도 불구하고(Drootin, 2011) 요양보호사들이 돌보

는 재가노인의 낙상 응급상황에서 어떻게 발견되고 관

리가 되는지에 대해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재가노인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낙상 응급

상황 대처 및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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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재가노인들의 낙상에 대한 요양보

호사의 대처 경험에 대한 의미를 탐색하여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요양보호사로서 낙상 발생시, 어떻게 대처

했는지 그 경험은 어떠한가?”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S와 K지역의 재가노인 요양보호

사로 근무하는 실무자들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10명을 대상으로 하였

다(Table 1).

2. 자료수집 및 절차 

자료 수집은 2020년 9월에서 11월까지 개별 심층 면담

을 통해 이루어졌다. 심층 면담의 장소 및 시간은 연구 

참여자의 희망에 따라 실시하였으며, 면접시간은 한 회

당 60분에서 90분가량 진행되었다. 면담은 요양보호사의 

대처경험에 대해 비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을 토대로 1~2
회 실시하였다. 면담을 진행하기에 앞서 연구 대상자에

게 연구자가 직접 연구 제목과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목

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다. 면담의 진행은 연구대상

자에게 감사함과 안부인사로 대상자가 기꺼이 응답해 

주려는 태도가 보일 때 “요양보호사로서 낙상의 응급상

황 발생 시,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그 경험에 대해 말

씀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연구 질문을 바탕으로 “응급

상황 관리하기 위해 귀하가 해야 할 역할과 대상자, 가
족, 센터의 역할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로 

시작하였다. 연구대상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사례를 중심

으로 낙상 응급대처의 각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구체적

으로 이야기하도록 하였으며, 인터뷰 진행 내용에 따라 

추가로 탐색 질문을 하였다. 면담 내용은 녹음하였고 중

요한 내용들은 메모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연구

대상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였고, 녹음된 면

담 내용과 필사본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암호를 

설정하여 보관하였다. 연구 진행 과정 중 연구대상자의 

Participant Age/Sex Physical 
function Cognitive function Behavior change Nursing care Rehabilitation 

domain

1 85/F Need help Normal Irregular 
sleep None None

2 72/F Need help Normal Irregular 
sleep None None

3 76/F Need help Mild 
cognitive

Irregular 
sleep None None

4 75/F Need help Normal Irregular 
sleep None None

5 78/F Need help Normal Irregular 
sleep None None

6 68/M Need help Normal Irregular 
sleep None None

7 76/F Need help Mild 
cognitive

Irregular 
sleep None None

8 76/F Need help Normal Irregular 
sleep None None

9 76/F Need help Normal Irregular 
sleep None None

10 89/M Need help Short term 
memory disorder

Irregular 
sleep None None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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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보호를 위해서는 면담 전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

고 자료는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

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려준 후 

자발적으로 서면동의를 받고 진행하였다. 또한, 설문에 

참여한 대상자에게 소정의 상품권을 제공하였다. 면담이 

종료된 후 연구자가 직접 면담의 전 과정에 대하여 필사

하였으며 질적 연구의 내용분석방법(Krippendorff, 2003)
을 통해 개념을 도출하여 목록화하였다. 또한 연구의 타

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결과와 해석에 대한 참여자 

검토 및 동료검토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면담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낙상 발생 시,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그 경험

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둘째, “낙상 관리하기 위해 귀하가 해야 할 역할과 대

상자, 가족, 센터의 역할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겠습니

까?”
셋째, “낙상을 관리하는 데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경

험을 바탕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넷째, “방문간호에서 발생하는 낙상은 어떻게 관리되

고 있습니까?”

3. 자료 분석 

요양보호사의 재가노인 낙상 대처 경험에 관한 인터

뷰 내용은 Krippendorff(2003) 의 내용분석에 따라 분석

하였다. 
먼저, 모든 연구자들이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연구방

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관련문헌을 통해 연구방

법과 절차를 숙지하였고, 원자료는 총 5회에 걸쳐 분석

하였다. 1단계는 모든 연구자들이 기술한 문장을 반복하

여 읽으면서 재가노인 낙상 대처 경험과 관련되었는지 

검토하였다. 2단계는 기술한 단어, 구문, 문장 절을 내용 

분석단위로 분리하였고, 서술된 문장 중 서로 다른 내용

은 원래의 의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분리

하였고, 유사한 내용을 통합하여 재기술함으로써 의미있

는 진술을 선정하였다.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분석의 결과

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를 때까지 반복적으로 원자료를 

분석하였고, 상호 간 의견을 공유하는 과정을 거쳤다. 3
단계는 종합된 내용을 개념화하여 영역별로 분류하여 

범주화하였다. 전체적으로 범주목록에 대하여 다시 합의

하며 최종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다. 범주 목록별로 범주

를 수정하고, 하위 주제를 분류하는 등 범주목록과 반응 

내용을 확인하며 확정하였다. 

Ⅲ. 결 과

본 연구에서 재가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의 낙상 

대처 경험의 의미를 분석한 결과 5개의 주제가 도출되었

으며, 주요 주제는 재가노인 특성 이해하기, 응급상황 발

Central theme Participant Meaning unit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Home 

Elderly
1,2,3,4,5,6.7,8,9,10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living at home 

and to deal with falls.

Understanding possible 
emergencies 1,2,9,10 For the safety of the elderly at home, it was found that it is important to 

prevent emergency situations such as falls during regular visits to provide care.

Providing care services 1,2,3,6,7,9,10
Nursing care providers, who are home elderly care providers, were found to 
perform patient assessments and interventions to provide care services to home 
elderly people in emergency situations.

Minimizing bodily harm 1,2,3,4,9 It appears that they recognize the importance of preventing further physical 
complications or injuries from occurring.

Deliver clear information 1,4
In emergency situations such as falls, it was found that emergency situations 
were managed by reporting to the institution and sharing the patient's condition 
and situation.

Table 2. Experience in coping with falls for the elderly at home by care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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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가능 상황이해하기, 돌봄서비스 제공하기, 신체손상 

최소화하기, 명확한 정보 전달하기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2).

1. 재가노인 특성이해하기

돌봄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들은 재가노인들이 고령

으로 인한 노년기의 신체변화와 인지의 변화를 이해하

고 특히, 신체적 쇠약함으로 인해 가정에서 응급상황인 

낙상에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으므로 일반 가정에서 생

활하는 재가노인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낙상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사례1

“장기요양등급 4등급, 저소득층 독거노인-1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1인 가구, 신체기능-일정 부분 도움 필

요, 행동변화-불규칙한 수면, 85세 여성, 혼자 사는 분으

로, 낮 2시에 화장실에 가려고 쇼파에서 일어났고, 환자

는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균형을 잃고 그 자리에서 주저

앉아 왼쪽편으로 낙상되었어요. 왼팔꿈치, 왼손목, 왼쪽 

엉덩이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어요.”

사례2

“저소득층 독거노인-1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1인 가

구, 신체기능-일정 부분 도움 필요함, 행동변화-불규칙한 

수면, 72세 여성, 혼자 사는 분으로, 아침 6시에 욕실에

서 빨래를 하고 나오면서 욕실 문턱에 발이 걸려 앞으로 

넘어졌어요.” 

사례3

“장기요양등급 4등급, 신체기능-일정 부분 도움 필요

함, 인지기능-경도인지장애, 행동변화-불규칙한 수면, 76
세 여성은 낮 3시에 거실에서 쇼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다가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서서 나오면서 바닥에 있

는 가방 손잡이에 걸려 앞으로 넘어지면서 얼굴 이마에 

3 ㎝ 찰과상과 왼쪽 눈 및 입술부종, 전신통증을 호소하

는 상황이었어요.”

사례4

“신체기능-일정 부분 도움 필요함, 행동변화-불규칙한 

수면, 75세 여성은 밤 12시에 화장실에서 걸어 나오는 

중 바닥에 있는 물기에 욕실 실내화가 미끄러져서 벽을 

붙잡는 과정에서 앞으로 넘어졌어요. 엉덩이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좌측 엉덩이가 아프고 움직일 수 없다고 말하

는 상태였어요.”

사례5

“신체기능-일정 부분 도움 필요함, 행동변화-불규칙한 

수면, 78세 여성은 낮잠을 자고 4시경에 침대에서 내려

오면서 치마가 다리에 감기고, 걸려 낙상함. 얼굴이 바닥

으로 떨어짐. 방문간호사가 도착했을 때는 노인이 바닥

에 옆으로 누워있는 상태이고 이미 2일 전에 넘어졌고 

아프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병원 가면 돈이 들기 

때문에 통증을 참고 있었어요.”

사례6

“신체기능-일정 부분 도움 필요함, 행동변화-불규칙한 

수면, 68세 남성은 화장실을 가려고 새벽에 침대에서 내

려오면서 갑자기 어지럽고, 앞이 보이지 않아 뒤로 넘어

지면서 머리와 엉덩이가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했어요. 
제가 연락을 받고 방문해서 여러 가지 물어보고 대상자 

상태를 확인하였을 때는 대상자는 별일 아니라고 하는 

상황이었지만, 머리 뒷부분에 혹이 나 있었고 붉게 보였

어요.”

사례7

“신체기능-일정 부분 도움 필요함, 인지기능-경도인지

장애, 행동변화-불규칙한 수면, 76세 여성은 당뇨가 있어 

소변을 자주 보는 분으로, 집 침상 옆에 이동식 변기 두

고 생활하던 중 변기에 앉는다는 것을 조준을 잘못하여 

변기 밖으로 앉으며 앞으로 주저앉았어요.”

사례8

“장기요양등급 4등급, 신체기능-일정 부분 도움 필요

함, 행동변화-불규칙한 수면, 76세 여성은 평소 거동 가

능하기는 하나 오래 서있고 걷는 것은 어려운 상태인 분

으로 흔들리는 버스에서 내리려고 하는 순간 계단에서 

중심을 못 잡고 앞으로 주저앉았어요.”

사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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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4등급, 신체기능-일정 부분 도움 필요

함, 행동변화-불규칙한 수면, 76세 여성은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고 있고, 계단을 내려오다가 발을 겹질려서 중심

을 못 잡고 넘어지면서 주저앉았어요.”

사례10

“장기요양등급 4등급, 신체기능-일정 부분 도움이 필

요함, 인지기능-단기기억장애, 행동변화-불규칙한 수면, 
89세 남성은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고, 아프다고 하시는 

상태인데 물었을 때 대답을 잘 못하시고, 오른쪽 엉덩이 

고관절 부위가 부어있는 상태로 발견되었어요. 언제 어

떻게 다쳤는지 파악이 어려운 상태였어요.”

2. 응급상황 발생가능 상황이해하기

재가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는 재가노인들의 안전

을 위해 평소 방문하여 돌봄 제공 시 낙상과 같은 응급

상황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재가노인의 기저질환과 약물복용 여부와 같은 

상태에 대해 알고 있으며 평소와 다른 이상 징후를 파악

하고 낙상에 대한 발생가능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사례1 

“처음 방문했을 때 워낙 외소하고 무릎과 다리, 얼굴 

부분에 멍자국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여기저기 집에서 

부딪히고, 가끔 넘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자주 그런 

일이 있어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방문할 때마다 대상자에게 환경정리를 해드리고, 
조심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교육하고, 부딪쳐서 넘어지

면 바로 119나 저희한테 연락하라고 설명하고 교육은 하

고 있어요.”

사례2 

“평소에도 난청이 심해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점이 있

어 수시로 전화 연락을 하면서 안부를 확인하는데 낙상

이 일어났었던 때도 전화로는 대화가 원활하지 않았어

요. 기초생활수급자 1인 가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저희가 방문을 하였어요.”

사례9

“골다공증으로 평소에 약을 복용하고 있어요. 지난번

에도 집에서 생활하다가 탁자에 부딪혀서 팔에 금이 간 

적이 있어 회복하는데 고생을 많이 했었던 분이예요. 그
래서 요양사가 방문할 때마다 대상자의 신체상태와 평

소 생활할 때 주의사항을 항상 체크하고, 약을 잘 복용

하는지 항상 확인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할머니 혼자 

생활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정규적으로 방문을 하고 체

크를 해도 부족한 점이 많아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일어

나는 일들은 저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분의 경

우에도 평소 생활하면서 계단을 내려오다가 발은 겹질

려서 중심을 못 잡고 앞으로 넘어지고 주저앉은 상황이

었거든요”

사례10

“단기기억장애도 있어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요. 평
소에도 밤에 화장실에 가려고 하면서 혼자 이동하려고 

하는 행동 장애가 있어 낙상 고위험 대상자로 우리가 항

상 방문할 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는 분

이예요. 낙상했는지 물었을 때 대답을 잘 못하시고, 아프

다고 하면서 누워계셨고, 오른쪽 엉덩이 고관절이 부어

있는 상태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3. 돌봄서비스 제공하기 

재가노인 돌봄 제공자인 요양보호사들은 낙상이 발생

한 상황에서 재가 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한 대상자의 사정과 중재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가노인 돌봄 제공자인 요양보호사들은 낙상 상황에서 

응급처리를 시행하여 추가적 신체손상이 발생되지 않도

록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1

“노인의 의식상태, 관절 운동범위, 피부상태, 출혈유무

를 확인하고, 119에게 연락을 했어요. 우선 환자를 안심

시키고, 정서적 지지를 하면서 움직이지 않도록 계속 말

을 하고 환자와 대화를 했어요. 최대한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왼팔꿈치와 손목상태를 파악하고, 부목을 대어 고

정시키고, 삼각건을 이용하여 팔을 올려주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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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대상자 주변을 살피고 안전성을 확보했어요. 그리고 

119에 알리고, 출혈이 있는 부위에 지혈하고 상처 드레

싱을 했어요. 앞으로 넘어져 있어서 척추손상이 의심되

어 가능한 움직이지 말라고 계속 얘기 했어요”

사례3

“이마에 3 ㎝ 정도 찰과상이 있었고, 왼쪽눈과 입술이 

부어올랐어요. 그리고 전신이 아프시다고 호소하는 상황

이었어요. 너무 아프시다고 호소하고 불안해하셔서 일단 

119에 연락을 하고, 숨을 천천히 쉬고 심호흡을 시켰어

요. 그리고 대상자에게 어디가 아픈지 물어봤는데 76세 

고령이라 대답을 정확하게 못하시고 계속 아프다고만 

하시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목하고 허리부분을 

부목으로 고정시키고, 이마 찰과상 부분을 소속하고 반

창고로 붙였어요.”

사례6

“주변 환경부터 정리를 하고, 의식부터 확인하고 119
에 신고 했어요. 대상자에게 말을 거니 대답은 하는 상

태라서 지속적으로 질문하고 안심시켜 드렸어요. 머리부

위 손상이 없는지 살피고, 뒤로 넘어졌기 때문에 척추손

상이 의심스러워서 최대한 움직이지 않도록 했어요. 그
런데 대상자가 계속 괜찮다고 했지만, 노인들은 감각저

하로 상태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례7

“외관상 변화가 있는지 살피고, 허리손상이 있는지 물

어보고 움직일 수 있겠냐고 물어보니 너무 아파서 못 움

직이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최대한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119에 신고 했어요. 관절부위는 양쪽 비교했을 때 별 차

이가 없는 것 같았어요. 당뇨가 있으신데 밤에 넘어지고 

아무것도 못 드신 상태라서 혈당체크를 했고, 기관에 보

고를 했어요. 

사례9

“집 계단을 내려오다가 발을 겹질러서 넘어지게 된 거

예요. 우리가 발견했을 때는 119에 연락하고 검사받게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외관상 특이점은 없었는데 워낙 

평소에도 허리와 무릎이 아프다고 하셨던 분이라 낙상

관련해서 더 손상이 된 것은 겉으로 봐서 알 수가 없어

서 병원으로 이송했어요.”

사례10

“이분은 의식은 있으시고 워낙 허리부터 다리까지 통

증을 호소하시는 상황이라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가 필

요하다고 판단이 들었고, 기관에도 알리고 병원으로 이

송을 했어요.”

4. 신체손상 최소화하기

재가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는 재가노인들을 방문

하여 돌봄 제공시 낙상에서 골절이 의심되는 부위를 움

직이지 않도록 하고, 단단한 부목을 고정하여 추가적인 

신체적 합병증이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1

“노인의 의식상태, 관절 운동범위, 피부상태, 출혈유무

를 확인하고, 119에 연락을 했어요.” 우선 환자를 안심시

키고, 정서적 지지를 하면서 움직이지 않도록 계속 말을 

하고 환자와 대화를 했어요. 최대한 움직이지 않도록 하

고, 왼팔꿈치와 손목상태를 파악하고, 부목을 대어 고정

시키고, 수건을 이용하여 팔을 올려주었어요.“

사례2

“욕실에서 빨래를 하고 나오면서 욕실 문턱에 발이 걸

려 앞으로 넘어져있었는데 우선, 대상자 주변을 살피고 

안전성을 확보했어요. 그리고 119에 알리고, 출혈이 있

는 부위에 지혈하고 상처 드레싱을 했어요. 앞으로 넘어

져 있어서 척추손상이 의심되어 가능한 움직이지 말라

고 계속 얘기 했어요.”

사례3

“이마에 3 ㎝ 정도 찰과상이 있었고, 왼쪽 눈과 입술

이 부어올랐어요. 그리고 전신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상

황이었어요. 너무 아프다고 호소하고 불안해하셔서 일단 

119에 연락을 하고, 숨을 천천히 쉬고 심호흡을 시켰어

요. 그리고 대상자에게 어디가 아픈지 물어봤는데 76세 

고령이라 대답을 정확하게 못하시고 계속 아프다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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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는 상황이라 일단 목하고 허리부분을 부목 같은 것

으로 고정시키고, 이마 찰과상 부분을 소독하고 반창고

로 붙였어요.”

사례4

“욕실 실내화가 바닥에 물기 때문에 미끄러져서 벽을 

붙잡는 과정에서 넘어져 엉덩이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앞으로 쓰러졌어요. 연락을 받고 가서 의식부터 확인하

고 목을 움직일 수 있는지 확인한 다음 119에게 연락을 

했어요. 왼쪽 엉덩이가 너무 아프고 움직이지 못하겠다

고 해서 자세를 변경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도록 했어요. 
외관상 오른쪽 엉덩이에 비해 왼쪽 엉덩이와 넓적다리

가 부어있었어요. 계속 말을 시키면서 안심시키고, 곧 병

원으로 간다고 말해줬고, 대상자 상태를 기관에도 전화

해서 알렸어요.”

사례9

“가정에 방문할 때마다 낙상 발생될 수 있는 환경적인 

부분들을 파악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교육하고 대상

자도 잘 따라 주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집 계단을 내려

오다가 발을 겹질려서 넘어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일상

생활을 하면서 계단에서 넘어지는 경우는 저희가 어떻

게 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우리가 발견했을 때는 119에 

연락하고 검사받게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외관상 특이

점은 없었는데 워낙 평소에도 허리와 무릎이 아프다고 

하셨던 분이라 낙상 관련해서 더 손상이 된 것은 겉으로 

봐서 알 수가 없어서 병원으로 이송했어요.”

5. 명확한 정보 전달하기

재가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는 낙상과 같은 응급상

황에서 기관에 보고하고 대상자의 상태와 상황을 공유

하여 응급상황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보호사

는 혼자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 요청을 통해 

협력하여 상황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1

“먼저 119 신고를 취한 후 보호자 유무에 따라 정보를 

전달하는 보고가 달라져요. 보호자가 같이 거주하는 경

우라면 제가 119 에 인계를 하고 보호자가 응급실을 따

라가고 저는 기관이나 보건소 응급체계에 일어난 상황

을 보고하면 되지만,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아 제가 119
를 타고 응급실까지 간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는 응급실

로 가서 다시 노인분의 상황을 인계하고, 환자가 어느 

정도 처치를 받고 난 후 기관에 보고를 하게 되어있어

요.” 

사례4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신체적, 인지적 상태나 약물복

용상태, 보호자의 치료의지 정도를 파악하고 대상자의 

애매한 의사소통이나 보호자의 치료 한계 결정력 부재

에 따른 경우도 모두 생각하고 있어요. 신속하고 체계적

인 정보전달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대상자의 신체적, 인지를 전체적으로 확인한 후, 보호자 

유무에 따라 보호자에게 대상자의 상태변화 예측 가능

한 부분을 모두 전달해요. 그 후에 기관에 보고를 하고 

119가 오면 인계를 주고요.” 

Ⅳ. 고 찰

본 연구는 재가노인들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요양보호

사들의 낙상 대처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심층면담 방법

을 이용하였다. 낙상 발생 시 대처, 응급상황 관리를 위

해 해야 할 역할, 응급상황을 관리하는 데 어려운 점, 방
문간호에서 발생하는 낙상 관리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 총 5개의 범주가 도출되었으며 ‘재가노인 특성 

이해하기’, ‘응급상황 발생가능 상황 이해하기’, ‘돌봄서

비스 제공하기’, ‘신체손상 최소화하기’, ‘명확한 정보 전

달하기’로 분류되었다.
첫째, 요양보호사들은 재가 노인들을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면서 대상자들이 낙상을 경험하였을 때 고령으로 

인한 노년기의 신체적 쇠약함과 더불어 신체적, 인지적 

변화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가노인

의 경우는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워 자

신의 집에 거주하면서 지역사회차원의 도움을 받고 생

활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들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

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노인들의 경우 스스로의 건

강상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만성질환과 복용하는 



임선영 박혜선 마예원

재가노인 방문요양보호사의 낙상관련 대처 경험에 관한 연구  107

약물 및 개수가 증가할수록 낙상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

이 될 수 있다(Yeom, 2020). 또한, 노인들의 낙상은 시력

문제, 보행 장애와 다리 근력 감소, 인지기능 저하(Kim, 
2017; Lee 등, 2018)와 신체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들이

(Leonhardt 등, 2020) 영향요인이 되기 때문에 요양보호

사들은 낙상이 발생되었을 때 대상자에 대한 이해와 낙

상에 대한 인식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

가노인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들은 대상자를 방문하면

서 신체적 기력저하와 인지능력 변화 등을 관찰하고, 노
인들의 기저질환과 관련된 약물 복용 상태를 파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낙상과 같은 응급상

황관리를 위해 요양보호사 또는 돌봄 제공자들은 재가

노인들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재가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는 재가노인의 기

저질환과 약물복용 여부를 알고 있었고, 방문 시 평소와 

다른 이상 징후를 파악하고, 낙상과 같은 응급상황이 평

소에도 항상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hin과 

Kim(2017)의 연구에서는 재가노인들은 주로 낯선 공간

보다 평소 생활하는 공간에서 일어나며 눈이 안보이거

나, 하찮은 일로 넘어지고, 힘이 없어 넘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재가노인들의 경우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또는 갑자기 계단을 걷거나 길을 걷

다가 다리에 힘이 없어 넘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들

은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며 평소와 다른 이상 징후에 

대해 빨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지역사

회 재가노인들에게 낙상위험평가는 필수적 요소로써(Ju 
& Lee, 2018) 대상자가 고위험군인지를 모니터링하는 것

은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Sato 등, 2012). 그러나 

독립적인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재가노인들의 경우

는 가정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되고, 낙
상이 발생되어도 참고 있다가 요양보호사가 방문시 늦

게 발견이 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대상자 교육과 

관리가 요구된다. 또한, 낙상은 낙상 전 상태에서 걷기, 
뛰기 서기, 앉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낙상이 발생되었을 때 앞으로 넘어진 경우와 뒤로 넘어

진 경우 옆으로 넘어진 경우의 상황과 낙상 후 움직임 

여부에 따라 환자의 상태를 예측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

다(Lee 등, 2019). 따라서 재가노인들을 돌보는 요양보호

사의 교육에서 이상 징후 파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일관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재가노인의 낙상 응급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돌봄서비스 제공하기로 나타났다. 이는 재

가노인의 낙상은 평소 일상 생활하는 공간에서 넘어지

거나 미끄러짐, 눈이 침침해 안보여 넘어짐, 힘이 없어 

넘어지면서 낙상이 발생되고(Shin & Kim, 2017) 본 연구

에서도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하거나, 길을 가다가 다리

에 힘이 풀려 넘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낙상이 

발생하였을 때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거나, 넘어져서 

다친 곳이 너무 아프지만, 치료비 부담으로 진료를 보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Shin & Kim, 2017), 
본 연구의 재가노인들의 경우에도 요양보호사가 돌봄을 

제공하면서 낙상과 같은 응급상황에서 통증이 있어도 

병원에 가기를 꺼려하고 대부분 보호자 부재와 1인 가구

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다뤄

줘야 함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재가노인의 낙상 발생 시 

지역사회 기관들과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대상자 관리

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재가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는 재가노인들을 

방문하여 돌봄 제공 시 낙상이 발생한 상황에서 골절이 

의심되는 부위를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단단한 부목을 

고정하여 추가적인 신체적 합병증이나 손상이 발생 되

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Lee 등(2019)의 연구에서 낙상은 낙상 전 

상태 파악과 낙상이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넘어졌는지

의 상황에 따라 낙상 후 움직임 여부는 노인의 상태를 

파악하는데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 Hong 등(2017)의 연

구에서는 낙상으로 인해 노인환자의 75 %가 골절상을 

입고, 75세 이상의 여성노인은 82 %가 입원치료가 필요

하며 이는 남성노인보다 20 %나 높고, 남성노인은 주로 

다리, 머리, 목이 손상되었고, 여성노인은 다리와 허리의 

손상이 많았다. 그러므로 요양보호사가 재가노인의 낙상 

응급상황에서 신체손상의 최소화를 위해 대상자의 낙상 

전 생태와 낙상 발생 시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파악하고, 
응급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처와 관리가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노인의 경우 낙상경

험은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자신감 결여 및 우울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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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하여, 낙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스스로 활동을 제한하

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Park & Shin, 2019). 그러므로 

낙상이라는 응급상황에서 재가노인의 신체손상을 최소

화하기 위해 재가노인의 특성과 속성을 이해하고 이를 

적용한 지침 개발이 필요하며 재가노인들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들에게 적용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재가노인의 낙상이 발생된 

상황에서 요양보호사들의 명확한 정보 전달하기로 나타

났는데 국내 지역사회에 있는 재가노인들의 응급실 이

용률에서 특히, 남성 노인에 비해 여성노인들이 높고

(KOSIS, 2018), 보호자가 없는 독거노인과 노인부부의 

경우로 응급상황에서는 노인 환자의 초기사정 지연과 

응급간호 제공 지연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 
Park, 2014). 본 연구에서도 요양보호사들이 낙상이 발생

된 상황에서 소속 센터나 기관의 간호사에게 연락을 하

고, 119가 도착했을 때 대상자의 기저질환이나 상태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응급실까지 동행하여 의료인에게 정보

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명확한 정보전달은 

치료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응급실의 

의료인들과 의사소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낙상 당시 주변인 진술을 포함한 상황설

명, 대상자의 낙상 위험요인, 동반질환, 기능평가, 환경 

위험요인 평가가 포함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Drootin, 2011) 현장에서 요양보호사와 기관에서의 역할

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요양보호사들의 연

구에서 대상자와 ‘말벗하기’에 대한 이해도는 높은 반면, 
‘응급처치와 기본 소생술’에 대한 이해도는 낮게 나타나

(Lee 등, 2010) 요양보호사의 교육내용에 대한 보완과 재

조명이 필요하고, 명확한 업무 분석과 역할에 대한 정립

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일개 S와 K지역의 

재가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대상자들의 

낙상에 대한 경험 내용만을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그
러므로 재가노인들의 전체를 확인하기에는 한계점을 내

포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재가노인들을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들이 재가노인의 낙상 발생 

시 적절한 대처에 대한 표준 지침 개발의 필요성과 재가

노인 응급상황 관리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들이 돌봄을 제공하는 재가노인

들의 낙상 경험과 의미를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재가노인 특성이해하기’, ‘응급상황 발생가능 상황

이해하기’, ‘돌봄서비스 제공하기’, ‘신체손상 최소화하

기’, ‘명확한 정보 전달하기’로 5개의 범주가 도출되었

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재가노인들에게 돌봄을 제

공하는 요양보호사들에게 낙상과 같은 응급상황의 대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요양보호사들이 

방문하여 돌봄을 받고 있는 재가노인의 낙상 발생 시 재

가노인들의 특성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재가노인 속성

을 포함한 간호적 접근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Drootin M(2011). Summary of the updated american 
geriatrics society/british geriatrics society clinical 
practice guideline for prevention of falls in older 
persons. J Am Geriatr Soc, 59(1), 148-157. 
https://doi.org/10.1111/j.1532-5415.2010.03234.x.

Evans D, Pester J, Vera L, et al(2015). Elderly fall patients 
triaged to the trauma bay: age, injury patterns, and 
mortality risk. Am J Emerg Med, 33(11), 1635-1638. 
https://doi.org/10.1016/j.ajem.2015.07.044.

Hong S, Kim B, Bae J, et al(2017). Epidemiologic 
characteristics of injured elderly inpatients in Korea: the 
results of the Korea national hospital discharge survey 
2004-2013. Public Health Weekly Report, 10(5), 
103-109. 

Hwang JH, Kim SR, Won MH, et al(2019). Factors of 
revisit of older adult that emergency departments. J 
Digit Contents Soc, 20(12), 2555-2563. 
https://doi.org/10.9728/dcs.2019.20.12.2555.



임선영 박혜선 마예원

재가노인 방문요양보호사의 낙상관련 대처 경험에 관한 연구  109

Jung HY, Kim SH, Lee SC, et al(2018). Relating factors to 
severe injury from outdoor falls in older people. Geriatr 
Gerontol Int, 18(1), 80-87. https://doi.org/10.1111/ 
ggi.13144.

Ju YM, Lee HJ(2018). Correlation of cognitive function and 
fall-risk related behavioral factors. Therapeutic Sci 
Rehabil, 7(2), 41-50. https://doi.org/10.22683/tsnr. 
2018.7.2.041.

Kim HJ, Park YH(2014). The effects of discharge planning 
for the elderly with pulmonary disease in the emergency 
room. J Korean Critical Care Nurs, 7(1), 24-32. 

Kim JK, Kim SP, Kim SH, et al(2018). Epidemiological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elderly fall patients visit 
to the emergency department: A comparison by gender. 
J Trauma Inj, 31(3), 117-124. https://doi.org/10.20408/ 
jti.2018.025.

Kim SO(2019). Comparison of emergency experience and 
first aid knowledge, emergency coping ability, 
educational experience and educational needs of 
facilities and home caregivers. J Korean Public Health 
Nurs, 33(3), 390-408. https://doi.org/10.5932/JKPHN. 
2019.33.3.390.

Kim MJ(2017). Factors associated with falls in the elderly 
: based on 2014 the Korean elderly survey.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7(6), 479-489. https://doi.org/ 
10.5392/JKCA.2017.17.06.479.

Kim SR, Yoo SH, Shin YS, et al(2013). Comparison of the 
reliability and walidity of fall risk assessment tools in 
patients with acute neurological disorders. Korean J 
Adult Nurs, 25(1), 24-32. https://doi.org/10.7475/kjan. 
2013.25.1.24.

Krippendorff K(2003). Content analysis. An introduction to 
its methodology. 2nd ed,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pp.1-43.

Lee HJ, Lee TY, Tae KS(2018). A study on the prediction 
of fall factors for the elderly aiving in the city. J 
Rehabil Welfare Eng Assistive Technol, 12(1), 46-52. 
https://doi.org/10.21288/resko.2018.12.1.46.

Lee JG, Seo IS, Sim J, et al(2019). A study on the risk 

prediction by the motion analysis after fall.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Scientists and Engineers, 
1334-1336.

Lee YJ, Kang HS, Kwon SB, et al(2010). Evaluation of the 
Korean formal educational program for training care 
workers for frail elderly. J Korean Acad Nurs, 40(6), 
872-881. https://doi.org/10.4040/jkan.2010.40.6.872.

Leonhardt R, Becker C, Groß M, et al(2020). Impact of the 
backward chaining method on physical and 
psychological outcome measures in older adults at risk 
of falling: a systematic review. Aging Clin Exp Res, 
32(6), 985-997. https://doi.org/10.1007/s40520-019- 
01459-1.

Lim SA(2018). Care worker professional in the field of 
long-term care facilities. The Journal of Korean 
Long-Term Care, 6(1), 50-78. https://doi.org/10.32928/ 
TJLTC.6.1.3.

Park NJ, Shin YS(2019). Factors Influencing the fear of 
falling among community-dwelling elderly in Korea. J 
Korea Acad-Industr Cooper Soc, 20(6), 278-287. 
https://doi.org/10.5762/KAIS.2019.20.6.278.

Sato S, Demura S, Shin S, et al(2012). Assessing a 
personal and population fall risk profile in Japanese 
community-dwelling elderly. Japan J Test Evaluation in 
Health and Physical Education, 11, 49-55.

Shin JS, Kim YK(2017).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fall experience of the Korean elderly living alone. J 
Qualitative Res, 18(1), 66-77. https://doi.org/10.22284/ 
qr.2017.18.1.66.

Shim SM, Kim EH(2019). Effect of fall prevention 
education for older patients in comprehensive nursing 
care service war. J Korean Public Health Nurs, 33(2), 
200-213. https://doi.org/10.5932/JKPHN.2019.33.2.200.

Yeom JH(2020). Falls among Korean older adults : a study 
of recovery, disablement, and death. Korea J Population 
Studies, 43(2), 103-127. https://doi.org/10.31693/KJPS. 
2020.06.43.2.103.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KOSIS). Major 
population indicators (ratio, population growth rate, 



대한통합의학회지 제9권 제3호

110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grative Medicine 󰠾 Vol.9 No.3

population structure, dependency ratio, etc.) / 
nationwide, 2019. Available at https://kosis.kr/statHtml/ 
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2&conn_path
=I2/ Accessed March 28, 2019.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KOSIS). The fall 

experience of an elder, 2018. Available at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
T_117071_050&conn_path=I2/ Accessed December 28, 
2018. 


